
윈윈윈하는 꿈자람 책방

                                                  

움직이는 도서관 사서 진우석

  삼 십여년의 직장생활을 마감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인생 이모작을 맞이하였습니다. 

도민 정보화 교육을 받다가 우연히 JDC가 추진하는 중장년일자리사업인 ‘JDC이음 일

자리 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장 중장년일자리센터를 찾아가서 구직 신청을 하였

고 면접을 거걸쳐 ‘움직이는 도서관사서’로 선발되었습니다. 

  저는 S중앙병원의 2층에 마련된 꿈자람 책방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꿈자람 책방

은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와 보호자의 정서 안정과 함께 치료에 지친 이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개관하였습니다. 독서와 휴식을 겸할 수 있도록 테이블, 의자, 책장이 

두루 잘 갖추어져 있었지만 처음 문을 열었을 때는 병원 안내 데스크로 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병원의 시설을 묻는 사람들을 저와 동료들은 친절히 응대하였습니다. 그

리고 대화의 끝에 꿈자람 책방을 홍보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덕분

인지 꿈자람 책방을 찾는 사람들이 점차 늘기 시작했습니다. 

  책방은 특히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어린이들은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여 

책장 여기 저기를 기웃거리며 그림책을 마음껏 뽑아갔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책 

600여권을 보유한 꿈자람 책방은 어린이 환자들이 병실을 떠나 쉴 수 있는 장소였습니

다. 우리 근무자들도 책방을 어린 이용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운영할 필요를 느꼈습니

다. 그들이 서가에서 책을 가져가기 편하도록 도서배치부터 새롭게 하였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독서를 할 수 있게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상시 병원에서 보는 어린

이 환자들은 잠시도 보호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떼를 썼습니다. 하지만 책방에만 오

면 언제 그랬냐는 듯 그림책 속의 세계에 빠져 조용했습니다. 먼저 앞장서서 들어와서 

스스로 책을 고르고 대출을 하기도 했고, 퇴원을 앞두고는 더 이상 책방을 찾지 못해 

아쉬워하는 아이들까지 있었습니다. 꿈자람 책방은 어린 환자들만이 아니라 함께 찾은 

보호자들에게도 잠시나마 여유와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사랑받기 시작했습니다. 

  꿈자람 책방의 등록 이용자수가 100명을 넘어선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닥에 어질러

진 그림책들을 정리하는 제 곁에서 한 어머니가 링거를 꽂고 있는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책 정리를 잠시 멈추고 일어나서 어머니가 읽어주는 동화책의 

내용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릴 적 제 아이에게 읽어준 적이 있던 ‘백조의 호수’였

습니다. 제 아이는 어릴적에 잔병치레가 심해 병원생활을 자주 했습니다. 퇴근을 하고 

병원을 찾은 아빠를 아이는 매일매일 웃으며 반겨주었습니다. 종일 곁에서 아이를 간

호한 아내와 교대를 하고 아이에게 엉터리 자장가를 불러주며 곁에서 함께 잠이 들었



던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그 시절 언젠가, 나는 아이에게 ‘백조의 호수’를 읽어주었

습니다. 아이는 몇 번이나 다시 읽어 달라 조르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습니다. 나는 잠

든 아이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프지 마라. 얼른 나아라. 

  엄마의 품에 안겨 링거를 꽂은 손을 꼼지락 대는 어린 환자의 쾌유를 빌면서 저는 

다시 책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꿈자람 책방의 이용자는  등록자 수가 250여명으로 어린이 이용자보다 일반환

자 이용이 늘었습니다. 방문하는 분들의 얼굴도 차츰 밝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꿈자람 책방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

는 JDC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 근무자와 이용자 모두를 윈윈윈하게 하는 꿈자람 책방을 

탄생시켰습니다. 그 곳에서 인생모작을 맞이하게 되어 행복합니다.


